
오늘날한국교회는안팎으로여러가지도전에직면에있다. 한국사회의

전반적인분위기는한국교회에좋은시선을보내고있지않고있을뿐만아니

라, 비난의공격적자세를취한지오래다. 특히종교다원주의와포스트모더니

즘의 향아래한국사회는기독교를보편화시키려고할뿐아니라, 기독교의

독특한진리인예수그리스도의유일성과신구약66권성경의계시와 감성

을제거하려고한다. 게다가기독교를가장한이단과사이비들은기독교인들

을미혹하여성경에기초한기독교신앙의물타기나포기를강요하고있다. 

그러나이런사회적움직임보다더큰위험이기독교내부안에자리하여

그 역을넓혀가는실정이다. 그위험은성경의무오성과권위를부정하는

신학적입장들과, 무질서한신비주의의움직임과한국교회의강단에서비복

음적인메시지선포이다. 이모든위험의근저에는성경을어떻게읽고적용

할것인가란성경해석학의해법이자리하고있다.

이런현실속에서한국복음주의구약신학회의역할이어느때보다도중요

하게다가온다. 한국복음주의구약신학회는올바른성경해석을교회에제공

해야할책무를지고있다. 오늘날우리를학자와교수로부르신것은바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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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때문이아닌가? 우리가신학하는목적역시주님이자신의피로사신교

회를섬기기위함이아닌가? 우리가아무리학문적열정이있다하더라도우

리의연구결과들이교회에전혀도움을줄수없다면그것은불필요한자료에

불과하지않는가? 구약과목회, 즉교회와목회자들을위한구약연구가이루

어져야한다. 그래서한국교회를위한견고한초석이되어야하지않겠는가?

이런막대한사역을감당하기위해형성된학자들의모임이한국복음의구

약신학회이다. 따라서우리는서로격려와위로가필요하다. 우리는서로를

하나되게하시는한성령님안에서한형제자매로서서로기도하며성령님의

인도를간구해야할것이다. 성령님께서하나님의말 이인간의언어로표기

될수있도록성경기록자를감동시키며인도하셨듯이, 우리의학문적연구와

그결과물에도성령님의인도가있기를위해서로기도해야할것이다. 

이런맥락에서구약논집제5권에귀한논문을게재하신여러동역교수님

들에게감사를드리며이논문을대하는모든회원들과독자들과함께성령님

의교제와위로가충만하시기를기원한다.


